
냉장고용 스틸렌 수요 증가
냉장고 생산 25% 신장 힘입어 … 금성사, 대당 ABS 1KG 소요

냉장고시장은 현재 대형냉장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, 월 판매량은 금성사 1 5만대, 삼성전자 1 1만

대, 대우전자가 5만~ 6만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.

냉장고 9 3년 하반기 생산량이 9 3년 상반기 대비 25% 정도 증가함에 따라 P S·ABS 수요량도 증가

하고 있다.

4 2 0ℓ기준으로 S h e e t는 5KG, ABS는 금성사 모델이 1KG, 대우전자 2·3KG, PS는 금성사가 5 K G ,

대우전자 6 . 3 K G으로 삼성전자는 타사에 비해 PS 소요량이 적은데, 이는 9 2년부터 일부모델은 P S대

신 S A N으로 전환시킨 데 있다.

현재 대우전자도 4 2 0ℓ이하 일부모델에 P S대신 S A N을 쓰고 있으며 금성사는 개발단계로 9 4년 출

시 예정이다.

이와 같이 선반류 부품에서 S A N이 대체되는 것은 4 0 ~ 5 0 K G의 하중 테스트를 실시할 경우 하중을

잘 견뎌 충격에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.

기존에 G P P S는 2 6 0·3 9 0ℓ 이하의 모델에서 쓰고 있는데, 390ℓ 이상은 S A N이 사용되고 있다. 기

존 G P P S는 투명도는 좋은 반면 휨발생이 생기기 쉽고 깨지기 쉬운 약점이 있다.

냉장고 부품은 S h e e t류와 M o l d (사출)물로 나누어지는데, 금성사의 경우 냉장고 생산라인에 연결시

켜 S h e e t부터 진공성형까지 일괄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다.

삼성전자는 S h e e t압출은 세화와 덕흥에서 주로 담당하며, 성형공정은 세화와 삼성자체에서 하고 있

다.

대우전자는 내쇼날플래스틱에서 S h e e t압출을 하고 있으며, 인천공장은 대우에서 직접, 광주공장은

수궁산업 등지에서 진공성형을 하고 있다. 내쇼날플래스틱은 삼성전자 냉장고도 일부 압출하고 있

다. 대우전자 Mold 성형은 대승, 세화, 신성화학, 한성실업, 정진등에서 담당하고 있다.

냉장고 부품에는 냉장고 안부분은 내상 Sheet, Door 내상부분은 외상 S h e e t로 제조되고 있는데, 470

ℓ 기준으로 총 Sheet 사용량은 6KG 정도이다. 냉장고 주종은 4 2 0ℓ·3 9 0ℓ로 5 2 0ℓ는 8 K G의 S h e e t

가 각각 소요되고 있다.

M o l d물에는 주로 G P P S가 사용되고 있으며 계란받침대와 같은 선반류, 야채상자류·아이스박스·육

명 등의 용기류로 나누어진다.

D o o r류는 하중에 잘 견디므로 G P P S가 사용되는 추세이다. 선반류는 냉장고 1대당 총 3 ~ 4개로

4 ~ 5 K G의 G P P S가 사용되고 있으며, 용기류는 2 ~ 3 K G의 G P P S가 사용되고 있다.

D o o r나 내부 받침대용 등 M o l d물은 대당 2 K G의 G P P S가 소요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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